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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희, 마켓 일정 연기…"사회적 분위기 고려, 안전한 나라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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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마켓 일정을 연기했다.

최준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보며 많은 고민 끝에 내일 예정돼

있던 마켓은 잠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그는 "신혼여행 중인 상황에서도 계속 소식을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은 판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기다

려주신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멀리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나라 모두가 안전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켓 일정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투표소 봉쇄 시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중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몰려 투표소 입구를 둘러싼 채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사태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진상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선관위를 질타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

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 > 연예일반
	최준희, 마켓 일정 연기…"사회적 분위기 고려, 안전한 나라 되길"

